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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, 내년부터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통합시스템 구축

 -  재해예방계측 스마트 통합시스템 구축해 안전한 농어촌 만든다 -

 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농식품부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

안전관리를 위해 2023년부터 스마트 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

한다고 16일 밝혔다. 

  공사는 2003년부터 저수지와 방조제 739곳에 지진계측기와 누수계측기,  

제방변위계측기*를 각각 설치해 재해예방을 위한 계측을 하고 있으나, 개별 

계측의 경우 종합적 판단 대응이 어렵고 대규모 저수지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

중소규모 저수지의 재해 대응을 위한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. 

*제방변위계측기 : 저수지 제방 사면 지반 움직임의 위험을 감지해 예·경보하는 시스템

  특히 최근 극한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 된 

저수지가 대부분인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

있다. 

  이에 공사는 중·소규모 저수지(30만㎥ 이하)를 포함한 전체 저수지(3,421개

소)에 대하여 강우량계․누수계․변위계 등 계측장치를 묶음으로 설치하고 이를 

재해예방계측시스템과 공사가 운영 중인 물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비상 

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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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통합 계측장치를 설치하면 상류부 유입량, 저수위, 제방누수 및 변위 계측을 

통해 종합적인 예·경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계측된 자료로 빅데이터 

구축과 디지털 트윈 연계로 재난대응 역량 고도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. 

  특히 신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재해예방계측사업은 계측기 설치와 

예·경보 체계 및 시스템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

  김규전 수자원관리본부 이사는 “최근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은 대부분 

극단적인 양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

상황”이라며 “재해예방계측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농어촌을 

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 


